	제목(저자)
	내용
	가격

	향수 

(파트리크 쥐스킨트)
	나신으로 머리칼이 잘린 채 발견되는 스물 다섯명의 어린 소녀들과 지상 최고의 향수를 만들려는 한 악마적 천재의 기상천외한 이야기
	SGD 10

	익명의 변호사

(제레미 블라크만)
	세계적인 로펌의 인사 담당 파트너의 진지한 고백이 담긴 브룩 (blog + book)
	SGD 10

	4의 규칙 1,2
(이안 콜드웰, 더스틴 토머슨)
	프린스턴 대학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미스터리로 가득한 책 “히프네로토마키아 폴리필리”의 비밀을 캐내려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할 수 없다. “4의 규칙”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을지니, 르네상스 시대의 방대한 지식과 소름 끼치는 상상력의 절묘한 조화로 2004년 미국 소설 시장을 강타한 최고의 화제작
	SGD 16

	천국 밖의 성자들
(터커 말라키)
	“다빈치 코드” 이후 최고의 팩션. 마리아를 사도로서 존경하고, 예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며, 여성의 권능을 존중했던 사막의 은자들. 이들은 기독교의 이단인가, 예수를 섬긴 가장 지혜로운 제자들인가?
	SGD 10

	토트 신전의 그림자
(미하엘 파인코퍼)
	19세기 말 영국의 수도 런던. 도시의 가장 악명 높은 동네 중 하나인 화이트 채플에서 몇 명의 매춘부들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고대 이집트 신인 토트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와 함께…
	SGD 10

	살인의 해석
(제드 러벤펠트)
	20세기 초 뉴욕. 순수의 시대를 피로 물들인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살인사건! 야망과 질투, 경쟁과 지배, 억압된 리비도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낸다.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와 그의 제자 융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범죄와 배신의 드라마
	SGD 10

	옥스퍼드 살인 방정식
(기예모르 마르티네스)
	예측불가 연쇄살인, 현란한 수학적 해석, 가슴 뭉클한 반전까지… 기호와 미스터리가 결합된 매혹적인 수학 서스펜스
	SGD 10

	위기

(로빈 쿡)
	미국 의료계의 중심 보스턴. 건강 염려증 “문제환자” 페이션스 스탠호프가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사망한다. 피할 수 없던 불행인가, 의료 과오인가? 유일한 증인은 무덤 속의 사체… 누가, 왜 부검을 막으려 하는가?

메디컬 스릴러의 거장 로빈 쿡의 최신작
	SGD 10

	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발명가 이브, 억만장자 맥 나마라, 생태학과 심리학 전문가 바이스, 항해 전문가 말로리…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14만 4천명의 마지막 지구인들. 과연 이들은 인류의 미래를 건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성공 시킬 수 있을 것인가?
	SGD 10

	폼페이
(로버트 해리스)
	폼페이 최후의 날 D-2. 그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천만 독자를 사로잡은 베스터셀러 작가 로버트 해리스가 재현한 고대 폼페이의 완벽한 부활!
	SGD 10

	스키다마링크
(기욤 뮈소)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도난 사건과 정보 통신 분야의 제왕 윌리엄 스타이너 화장 피랍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직 변호사 테오 맥코일은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소포를 전달 받는다…
	SGD 10

	소환장
(존 그리샴)
	욕망을 지배하는 황금 법칙, 예상할 수 없는 결말! 출간되기도 전에 아마존 베스터셀러 1위에 오른 화제작
	SGD 10

	영원한 제국

(이 인화)
	<이산 정조> 독살설을 소재로 한 우리시대 최고의 소설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터셀러
	SGD 10

	립스틱 정글 1,2

(캔디스 부쉬넬)
	무명에서 일류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빅토리 포드, <본파이어> 잡지 50년 역사상 최연소 편집장이 된 니코 오닐리, 오스카 상을 휩쓸며 능력 있는 영화 제작자 그 이상을 꿈꾸는 웬디 힐리. 이들이 펼쳐 보이는 당당한 카리스마, 그리고 남자들은 이해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진솔한 이야기
	SGD 16

	바티스타 수술 팀의 영광 (가이도 다케루)
	의료 과실인가, 의도된 살인인가? 부정수소외래의 만년 강사 다구치와 후생노동성의 괴짜 공무원 시라토리 환상의 커플이 펼치는 지상 최대의 콤비 플레이
	SGD 10

	도쿄 타워

(릴리 프랭키)
	2001년 4월 1일, 벚 꽃이 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렸다. 엄마와 나는 병원 창에서 도쿄 타워를 오려다 보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강추. 감동적임)
	SGD 10

	고등어

(공 지영)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른 동시대 젊은이들의 꿈과 슬픔을 노래한 장편 소설. 개인의 행복과 괴리되는 집단의 선을 부여 잡고 힘겨워 하다 천상으로 떠난 노은림의 삶은 이른바 “386세대”에 대한 반성의 한 관점을 제공한다 
	SGD 10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 지영)
	“착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똑똑한 여자”에 대한 환상과 편견, 그로 인한 여성들의 혼란과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사회 전반으로 끌어 올려 여성 문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작품이다.
	SGD 10

	즐거운 나의 집

(공 지영)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 공 지영.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SGD 10


